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꼬투리 제거비율에 따른 콩 생육과 녹색줄기 증후군(Green Stem Syndrome)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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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콩 성숙기 녹색줄기 증후군(Green Stem Syndrome)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. 이러한 현상은 콤바인 

수확 시 문제가 되는데 줄기와 잎이 탈곡부에 걸려 과부하를 일으키기도 하며 녹색의 오염립을 발생시켜 종실품위를 

저하시키기도 한다. 녹색줄기 증후군은 유전적, 환경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, 주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착협률이 

낮을 때 많이 발생한다. 본 연구는 꼬투리를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콩의 생육 특성과 녹색줄기 증후군의 발생에 대해서 

조사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시험은 2016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밀양 소재 시험포장에서 수행되었으며, 사용된 품종은 대원콩이다. 휴폭

은 110cm로 고휴 2열 재배를 하였으며 조간 거리는 30cm, 주간거리는 40cm로 3립씩 파종한 뒤 1주 2본으로 솎음작업을 

실시하였다. 종실비대시(R5) 때 꼬투리를 조사하였으며 꼬투리를 0%(대조구)부터 50%까지 10%간격으로 6처리로 제거

하였다. 콩 생육특성은 수확기 때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에 준하여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꼬투리의 제거 비율이 높을수록 성숙기가 조금씩 지연되었으나 50% 제거 시험구에서도 일주일 이상 지연되는 현상은 

보이지 않았다. 생육특성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영양생장 이후 생식생장기 때 처리로 인해 생육특성에 

대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. 수량관련 특성은 처리에 따른 변화가 있었는데 개체당 꼬투리수와 립수는 꼬투리 

제거처리에 의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종자 100립의 무게는 꼬투리 제거비율이 높을수록 증가

하였는데, 이는 외국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콩 종자의 숫자가 제한됨에 따라 종실의 저장능력이 높이진 결과로 보인다. 

그 결과 꼬투리수와 립수는 적지만 수량에 보상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제거 44일 후 잎과 줄기의 

건물중 또한 꼬투리 제거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며, 이는 잎에서 생성된 광합성 산물에 비해 종자의 수가 부족하여 

잎과 줄기에 축적된 것으로 생각된다. 위 결과를 보았을 때 꼬투리의 수가 적어질 경우 종자의 무게가 증가하고, 잎과 

줄기에 양분이 축적되어 건물중이 증가하여 성숙기 때 녹색줄기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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